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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plores the impa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stress levels among Seoul’s public housing complex 

residents, emphasizing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capital.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tilizing the 2019 Seoul 

public housing (PH) panel data and an ordered logit model, the research categorizes residents based on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contrasting them across different local housing price levels. Results: We find that public housing resid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tress, and local housing prices are positively related to stress. Interestingly, stress due 

to discrimination is more pronounced in high-priced neighborhoods, which are associated with real estate inequality. Conversely, 

this impact is less pronounced in lower-priced neighborhoods. Importantly, social capital not only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stress for all residents, but in high-priced neighborhoods, it also moderates the stress caused by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for social housing residents. Conclusion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policy interventions to strengthen 

social capital and address socioeconomic disparities in public housing, and are significant for analyzing the nuanced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housing affordability, discrimination, and stress in urban communities for public housing residents, which 

is a socially problematic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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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12 
 

공공임대주택(public housing)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affordable housing)을 위한 매우 중요한 주거정책이다. 하지만 공

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공간적 집중을 유도하여 결국 빈곤 집

중(poverty concentration), 낙인화(stigma),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임

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명백한 결과 중 하나가 이웃으로부터의 차별이다 (Berjot & 

Gille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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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차별 경험은 거주자의 자존감 저하

와 심리적 불안을 유도하여 결국 스트레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Jun & Han, 2020). 이러한 스트레스의 가중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악화를 넘어, 범죄와 자살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

다(Han & Jun, 2018).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줌으로써 나

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

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요인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 왔으며, 최근

에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이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역할로

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Ha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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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의 완화 요인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은 사회적 격

차 (교육 또는 의식 등)나 경제적 격차 (자산 또는 소득)로 인해 발

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

다 (Mansyur et al., 2008). 예를 들어 이웃과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큰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문헌은 (prior empirical literature) 공공임대주택의 거

주에 따른 차별 경험과 스트레스, 사회적 자본과 스트레스와의 직

접적인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배경하

에 본 연구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다룬다. (1)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의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가? (2) 지역별 주택가격 

수준별로 구분하였을 때 차별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

가 있는가? (3) 차별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자본이 

조절 효과가 있는가? 세 가지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

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4,083 명을 대상으로 차별 경험과 스

트레스와의 관계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2. Literature Review 
 

2.1.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in Public Rental 

Housing 
 

차별 경험은 저소득층 가구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공공임

대주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이며, 주거지 차별에 

대한 의식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와 월평균 소득이 낮은 분양

주택 주민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주거지 차별에 대

한 의식은 직접적으로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Ha & Suh, 2006). 이러한 차별 경험은 결국 실패자라

는 사회적 낙인화로 이어진다 (Choi & Lee, 2015). 특히 공공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차별 경험은 이웃 간 사회경제적지위 

차이가 큰 지역에서 더욱 차별적인 행동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Kim, 2021). 예를 들어, 민간 주택의 거주민이 공공임대

주택 거주민들의 공용 공간(예: 커뮤니티 시설, 놀이터, 출입

구, 엘리베이터 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공공임대주

택에 거주하는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과 

같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Raynor et al., 

2020). 실제로 임대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물리적 구분, 임

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커뮤니티시설 사용 제한과 같은 물리

적 갈등뿐만 아니라, 주공아파트 및 휴먼시아 거주 아이에 

대한 휴거 (휴먼시아 거지) 및 주거(주공아파트 거지)라는 놀

림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인근 주민 간 직접적 갈등

과 차별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Woo, 2018). 

특히,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차별 경험은 이웃 간 사회

경제적 지위 차이가 큰 지역에서 더욱 차별적인 행동이 강하

게 나타날 수 있다 (Kim, 2021). 사회경제적 차이로 인한 지

역 불평등은 지역사회의 이웃 간 지위 격차를 점점 증가시켜 

사회적 교류 수준을 낮아지게 하고 결국에는 사회적 배제나 

차별 경험으로 인해 우울증,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환경을 손

상시킨다 (Wilkinson, 2005). 

 

2.2. Various Factors that Effect Stress 

 

개인의 인지된 스트레스는 개인의 인식과 스스로 조절하

기 어려운 외부 환경 간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며, 이는 개인

적 차원과 개인이 위치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

한다 (Berkman et al., 2014). 스트레스는 담배, 음주 등의 신

체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 우울감 등의 정신적 건강의 악화

를 가중시키며 (Algren et al., 2018 년), 이러한 스트레스의 가

중은 단순히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악화를 넘어, 범죄와 

자살 증가 등의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 사회의 심각한 문제

로 이어질 수 있다 (Han & Jun, 2018). 기존 문헌에서 스트레

스와 관련된 개인적 차원으로서 인구 사회학적 특성 (예: 성

별, 연령, 건강 상태, 교육 수준 등)은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

이 낮을수록,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에 더 많

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Allen et al., 2014). 그중 연령

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는 자녀 출산을 통해 가구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시기인 30~40대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가구가 축소

되는 시기인 중장년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ional indicator system, 2020). 

기존 문헌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으로는 크

게 물리적 환경 특성, 경제적 환경 특성, 사회적 환경 특성 3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환경 특성은 현재 개인

이 인식하고 있는 주택의 질 (housing quality)과 동네

(neighborhood) 인프라 (예: 공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 (accessibility)을 의미하며, 물리적 환경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난다 (Suglia et al., 2011). 둘

째, 경제적 환경 특성은 현재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부

채와 같은 재정적 상황을 의미하며, 재정적 어려움 (financial 

hardship)은 기본적인 소비(예: 음식, 의류 등)와 의료서비스

의 접근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국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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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Friedline et al., 2021). 셋째, 사회적 환경 특성은 이웃으

로부터의 차별 경험과 사회적 자본과 같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Yu et al, 2022). 

 

2.3.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Stress according to Housing Price 

Level: Effect of Social Capital 
 

지역 불평등의 심화는 도시의 주거지를 소득과 계층별로 

분리하고, 사회적 교류 감소와 같은 (Castells et al., 1989) 문

제를 유발한다. 도시의 계층 간 분리는 사회적 교류 부족, 주

거지 분리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택을 가

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며, 

고가의 주택가격을 가진 자와 저가의 주택을 가진 자와의 자

산 격차도 증가하면서 국내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중에서

도 주택에 의한 자산 격차 정도가 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

다 (Lee & Lee, 2017). 따라서 주택은 자산 축적 (asset 

accumulation)의 주요 원천이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 간주한다 (Costa-Font, 

2008).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환경은 경제적 격차뿐만 아

니라 건강과 의료, 문화와 생활, 교육과 의식 등의 사회적 격

차와 주거 공간 및 도시 공공공간 등의 물리적 격차의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고 (Kim et al., 2020), 남과 비교하여 발생하

는 심리적 건강과 연결되어 있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며

(Lund, 2014) 계층 간의 사회적 소통을 저해한다 (Kang & 

Koo, 2020). 이러한 거주지 분리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과 적극적 대화가 요구되었다 (Wessel, 2000).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은 제도화된 사회에서 

상호 친분 관계이자 이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을 뜻

하며 (Bourdieu, 1986), 사회단체들, 정보채널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이러한 자원들은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Coleman, 1988).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능

력을 촉진함으로써 광범위한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Wilkinson, 1997),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감소시

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Gächter et al., 2011). 스트레스는 그 자체

로 중요한 정신건강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어(Han, 2019),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스트레스 수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

다 (Yu, 2020). 

 

2.4.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and 

Differentiation of Present Study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에 따른 차

별 경험과 사회적 자본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다 (Jun 

& Han, 2020). 특히, 주택가격 상승기에 지역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양극화에 의한 주거환경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불평등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대도시 아파트 단지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자본의 비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지역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차별 경험

에 의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

하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역을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주택가격을 

지역 (자치구) 수준별로 파악하여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

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 경험을 비교하여, 지역별 주택

가격 수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사회적 자본과 차별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

에 대한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Data and Methods 
 

3.1. Data and Study Area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

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3

차 조사한 2019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패널 데이터 세트

를 활용하였다.  

패널 데이터 세트의 경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

으로 가구원용과 가구용으로 2016 년에 첫 번째 조사가 되었으며, 

2019년 3차 조사 표본이 조사 완료되었다. 

가구용 설문에는 해당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가구원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가구원용 

설문은 주거 상황 변화를 이해하고 독립적인 주거 결정이 가능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만 19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중 

결측치를 제외한 데이터 세트는 4,083 개의 표본을 연구에 사용한 

최신 데이터이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대도시로, 총 25 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고, <Figure 1>과 같이 한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

다는 특징이 있다. 서울은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음과 동시에 지

역 간 주택가격의 차이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307,606 호,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18.5%)도 가

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강을 중심으로 주

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30.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은 69.5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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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ntal housing Statist

ics, 2019). 

 

 

Figure 1: Study area in Seoul, South Korea.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

택, 재개발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 기간 및 임대 조건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Public housing programs’ status and classification 

by program characteristics 

Public 
Housing 

Type 

Description Area(㎡) 

Eligibility 

(Max. 

income 

criteria) 

Rental 

period 

(Max. 

years) 

Permeanc
ent-PH 

Cheapest rents for 

socially protected 

class 

49㎡ or 

less 
<50% 50 

50Year-

PH 

Housing cost 

guarantee for non-

homeowners, 

veterans, and 

displaced people 

84㎡ or 

less 
<70% 50 

National

-PH 

Cheaper than 

surrounding market 

rate for non-

homeowners / 

Application 

restrictions based on 

income and assets 

84㎡ or 

less 
<70% 30 

Redevelop

ment-PH 

Provision of 

apartments in 

redevelopment 

areas for displaced 

residents  

59㎡ or 

less 
<70% 50 

Shift-PH 

Provision of 

affordable housing 

based on rental 

agreements (80% of 

surrounding market 

rate) 

129㎡ or 

less 
<150% 20 

Purchased

&Leased-

PH 

Supply housing after 

purchasing multi-

family housing at 

30% of market rate 

- <100% 20 

Note: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SH) Panel Data 
User Guide 

 
 

3.2. Variables and Measurements 
 

SH 공사에서 시행한 패널 데이터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문항

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로 구성하고 있

어,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정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

였다. 

독립변수는 사회적 환경 특성으로 구분한 차별 경험, 사회적 

자본, 주택가격,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한 고용 

상태, 보증금 및 임대료, 연 가구소득/부채(만원), 복지지원금 유무, 

물리적 특성으로 구분한 주거 만족도, 주거유형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차별 경험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Seo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설문 항목으로 일상적으로 받는 스트

레스 정도를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대상으로 4 점 리커트 척도 (1. 

전혀 받지 않는다. 2.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다. 3.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다. 4.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다.) 로 답하도록 하였다. 사

회적 환경적 특성 중 주요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거주하면서 차별 경험을 느꼈는지 (1=있다, 2=없다)와 조

절 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이웃 관계 (신뢰, 교류, 도움 의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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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으로 4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사

회적 자본에는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자본 중 인지적 차원에 포함

되는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성도), 교류 (이웃과의 교류 정도), 도

움 의향 (이웃에게 도움을 줄 의향)을 평균값으로 통합하여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택가격은 차별 경험에 있어서 지역적 효과를 통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9년 주택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서울시 전체 주택가격 평균은 3.3 ㎡당 

2,096만 원이었고, 서울시를 구성하고 있는 25개 자치구별 주택가

격 평균을 기준으로, 15개 구는 낮은 주택가격 지역으로, 10개 구

는 높은 주택가격 지역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성동구, 송파구, 마

포구, 영등포구, 광진구, 동작구, 중구)으로 구분되었다. 서울시 25

개 자치구의 3.3㎡당 주택매매 가격 평균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

역과 낮은 지역 (0=낮음, 1=높음)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모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경제적·물리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스트레스 정도를 추정하였

다. 

 
Table 2: List of Variables and Measurements 

Variables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s 

Stress level 

1. I am never stressed. 2. I am 

rarely stressed. 3. I am stressed 

sometimes. 4. I am very stressed. 

Independent 

Variable 

Social characteristics 

Discrimination 0=No, 1=Yes 

Social capital 
Average of 4-point Likert scale 

for trust, exchanges, and 
willingness to help 

Housing price Average housing price in 25 
districts: 0=low 1=high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Age Age of the head of household 

Sex 1=Man,2=Woman 

Education level 

2=No school 3=Elementary 
school 4=Middle school 5=High 
school 6=College 7=University 

8=Graduate school 

Chronic disease 1=Yes, 2=No 

Years of 

residence 
years 

Economic characteristics 

Full-time 

(including 

self-employed 

and 

employers) 

0=Employed, 1=Unemployed 

Part-time 

(including 

temporary 

and day 

laborers) 

0=Employed, 1=Unemployed 

Housing cost 

burden 
0=Not burdensome, 

1=Burdensome 

equal_income Monthly gross household 
income (ten thousand won) * 

equal_debt Total debt (ten thousand won) 

Welfare(subsidy) Subsidy 1=received 
    2=not received  

Physical characteristics 

Residential 

satisfaction 
1=Poor, 2=Somewhat poor, 
3=Somewhat good, 4=Good 

Residential 

Environment 

1=Dissatisfied, 2=Somewhat 
dissatisfied, 3=Somewhat 

satisfied, 4=Satisfied 

Public Housing 

Ttpe 
0=Other, 1=Shift-PH, 

Purchased & Leased-PH 

Note: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SH) 3rd panel 
survey (2019)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 (년), 학

력 (1=미취학~8=대학원), 거주 연수 (년), 만성질환 유무 (0=만성질

환이 없는 경우), 경제적 특성으로는 고용 상태 (상시직/임시직(0=

고용)), 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 (0=부담되지 않는다), 연 가구소득/

부채 (만원), 보조금 지원 유무 (1=수급, 2=미수급), 물리적 특성으

로는 거주 만족도 차원에서는 개인이 평가한 주택과 이웃의 환경

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입주 자격 기준이 주로 

소득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차별 경험과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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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영구임대주택, 50 년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6 개

의 유형을 소득 분위 특성을 적용하여 2개로 그룹화하였다. 2개의 

그룹은 입주 자격조건인 소득 기준 < 70% (영구임대주택, 50년 공

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 임대주택) 인 그룹과 소득 기준 

< 100~150%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 인 그룹으로 구분하였

다. 

<Table 3>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의 평균, 표

준편차, 분포 값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취합된 전체 표본의 종속변수인 스트레스 정도는 4 점 리커트 

척도로 평균 2.716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차별 경험은 평균값

은 1.056 으로 나타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5.6%가 차별 경험을 

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평균 2.839 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평균 55.1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여성이 56.4%를 

차지하고 있다. 최종 학력은 고졸 (4.979)에 가까웠으며, 만성질환

은 46.9%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직 고용은 72.1%, 임

시직 고용은 79.2%로 나타났으며, 맞춤형 복지는 지원금 수급 여

부로 판단하였는데, 미수급이 70.8%로 나타났다. 물리적 특성 중 

거주 만족도는 3.159, 주거환경 만족도는 3.025로 전반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주택 중 

소득 기준<100~150%로 구분한 장기전세주택, 매입임대주택의 비

율은 31.5%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Measurement 

Mean S.D. Min. Max. 

Stress level 2.716 0.633 1 4 

Social characteristics 

Discrimination 1.056 0.230 1 2 

Social capital 2.839 0.437 1 4 

Housing price 0.267 0.442 0 1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Age 55.156 18.016 19 99 

Sex 1.564 0.495 1 2 

Education level 4.979 1.468 2 8 

Chronic disease 1.531 0.499 1 2 

Years of 

residence 
11.582 7.509 1 30 

Economic characteristics 

Full-time 0.279 0.448 0 1 

Part-time 0.208 0.406 0 1 

Housing cost 

burden 
0.665 0.471 0 1 

equal_income 150.496 87.852 0 412.473 

equal_debt 741.035 2170.312 0 28.284 

Welfare(subsidy) 1.708 0.454 1 2 

Physical characteristics 

Residential 

satisfaction 
3.159 0.454 1 4 

Residential 

Environment 
3.025 0.517 1 4 

Public Housing 

Ttpe 
0.315 0.464 0 1 

N 4083 

 
 

3.3. Method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차별 경험과 함께 물리적 환경 특성, 경제적 환경 특성, 사회

적 환경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스트레스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4 점 척도로 

이에 적합한 순서형 로짓 모형 (Ordered logit model)을 통해 추정

하고자 하였다.  

 

𝑦 = log (
𝑝𝑖

1 − 𝑝𝑖
) 

y = 𝐵0 + 𝐵1𝑥𝑖 + 𝐵2𝑚𝑖 + 𝐵3𝑥𝑖 + ϵ𝑖 

 

위의 식에서 𝑥𝑖  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립변수

를 의미하며, 𝑚𝑖은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사회적 자본을 의미한

다. 조절 변수(𝑚𝑖)를 투입한 후 결과에 미치는 방향이 변화하지 않

고 상호작용한(𝑥𝑖𝑚𝑖)의 방향이 같으면 그 효과를 강화한다고 보며, 

반대로 부호가 반대일 경우에는 완화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로짓 결과의 해석 편의를 위해 수식으로 승산비 

(Odds Ratios, OR)를 사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별 구성요소와 다

양한 특성들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끝으로, 순서형 로짓 모형에 대

한 검증을 위해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ρ2 (우도비)와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x2(Chi-square)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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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4.1. Total Model of Impact of Stres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Public housing 
 

<Table 4>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받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전체 모델의 순서형 로직 분석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4,083 개의 

표본 수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차별 경

험은 스트레스와 양(+)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 변

수의 Odd Ratio 값이 5.704임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

가 차별 경험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트레스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 경

험이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

다. 

전체 모형에서 스트레스에 사회적 자본이 음(-)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차별 경험 변수와 사회적 자본변수의 상호작용

을 포함하여 순서형 로짓 분석을 실행한 결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회적 자본은 음(-)의 영향 관계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

대주택 거주자의 차별 경험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첫 번째 가설을 뒷받침하며, 사회적 자본은 차별로 인한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적 요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나이, 만성질환 변수

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나이

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42.07 세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는데, 자녀 출산을 통해 가구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시

기인 40대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적 특성에서는 고용 상태, 임대료, 가구 부채가 스트레스에 양(+)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고, 맞춤형 복지 미수급자가 음(-)의 영향 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특성에서는 거주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 감소에 음(-)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특성에서 거주 만족도인 마감, 설비 상태, 주택성

능, 배리어 프리 등이 양호할수록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주거환경 

만족도인 교통, 교육, 의료, 공공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우수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영향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

구에서 밝혔듯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우수한 주거 환경은 스

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4: Stress Measurement: Total Model 

Stress 
Odds 
Ratio 

 
Coef. 

Std.Err 
 

z 
 

p>|z| 

Social characteristics 

Discrimina
tion 

 
5.704 1.778 0.738 2.41 0.016** 

Social 
capital 

 
0.417 -0.874 0.082 

-
10.62 

0.000*** 

Discrimina

tion＊

Social 
capital 

 

0.587 -0.532 0.266 -2.00 0.046** 

Housing_pri
ce 

(high) 
1.176 0.162 0.075 2.16 0.031**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Age 1.058 0.056 0.010 5.47 0.000*** 

Age*Age 0.999 -0.000 0.000 -6.96 0.000*** 

woman 1.058 0.003 0.066 -0.05 0.962 

Education 
level 

1.028 0.028 0.030 0.92 0.359 

Chronic 
disease 

(No) 
0.563 -0.573 0.082 -6.94 0.000*** 

Years of 
residence 

1.002 0.002 0.004 0.53 0.596 

Economic characteristics 

Full-time 1.354 0.056 0.010 5.47 0.000*** 

Part-time 1.175 0.161 0.088 1.82 0.069* 

Housing cost 
burden 

1.468 0.384 0.068 5.58 0.000*** 

equal_incom
e 

0.933 -0.068 0.053 -1.30 0.195 

equal_ 
debt 

1.022 0.021 0.010 2.03 0.043** 

Welfare 
(subsidy) 

(No) 
0.784 -0.242 0.082 -2.94 0.003** 

Physical characteristics 

Residential 
satisfaction 

0.678 -0.387 0.054 -7.11 0.000*** 

Residential 
Environment 

0.754 -0.281 0.068 -4.14 0.000*** 

Shift-PH, 
Purchased
&Leased-

PH 
 

0.865 -0.144 0.079 -1.82 0.069* 

Number of 
observations 

4,083 Prob>Chi2 0.000 

LR 
chi2(25) 

537.85 Pseudo R2 0.068 

Note: ***p<0.01, **p<0.05, *p<0.1  

 

4.2.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Adjustment 

Effect by Local Housing Pr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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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과,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비교한 

모델의 순서형 로짓의 결과치이다.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체 표본 수

는 1.092 개로, 차별 경험은 스트레스에 양(+)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본은 음(-)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 경험과 사회적 자본의 교호작용에 있어서

는 음(-)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 경험에 대해 사

회적 자본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의 요인에서는 연령, 만성질환과 거주기간이, 스트레스에 유의미

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전체 표본 수

는 2,991 개로, 전체 표본 수의 73.3%를 차지하며, 차별 경험은 스

트레스에 영향을 줄 만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적 자본은 스트레스에 음(-)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차별 경험 변수와 사회적 자본변수와의 영향 관계는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차별 경험보다는 

인구 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 스트레스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의 경

우 주거 만족도는 거주 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가 스트레스 음

(-)의 영향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택의 내부 상태와 

입지 환경 등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주택가격 수준별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 영

향 요인들에 대해 비교해 본 결과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은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 관계가 있음을 보였으나,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주택가격에 의한 사회 경제적 지위 

차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차별 경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적 자본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차별 경험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Stress 
High housing price Low housing price 

Coef. Odds Ratio p>lzl Coef. Odds Ratio p>lzl 

Discrimination 3.576 35.763 0.005*** 0.699 2.012 0.443 

Social capital -0.794 0.451 0.000*** -0.859 0.423 0.000*** 

Discrimination＊

Social capital 
-1.207 0.298 0.007*** -0.122 0.884 0.713 

Socio-demographics characteristics 

Age 0.049 1.050 0.017** 0.060 1.062 0.000*** 

Age*Age -0.000 0.999 0.002*** -0.000 0.999 0.000*** 

Woman -0.015 0.984 0.903 0.012 1.012 0.875 

Education level 0.049 1.051 0.380 0.025 1.025 0.488 

Chronic disease (No) -0.699 0.496 0.000*** -0.495 0.609 0.000*** 

Years of residence 0.015 1.015 0.099* -0.002 0.997 0.610 

Employment 

Full-time 0.233 1.262 0.182 0.341 1.407 0.001*** 

Part-time -0.042 0.958 0.802 0.231 1.260 0.028** 

Physical characteristics 

Housing cost burden 0.118 1.125 0.423 0.465 1.59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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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_income 0.081 1.084 0.363 -0.154 0.856 0.019** 

equal_debt 0.022 1.022 0.228 0.019 1.020 0.140 

Welfare(subsidy)(No) -0.113 0.892 0.489 -0.277 0.757 0.004** 

Housing Satisfaction 

Residential satisfaction 0.678 -0.387 0.054 -7.11 0.000***  

Residential Environment 0.754 -0.281 0.068 -4.14 0.000***  

Public Rental Housing Type 

Shift-PH, Pu&LPH -0.166 0.764 0.108 -0.153 0.857 0.098* 

Number of 
observations    

1,092 2,991 

LR chi2(25) 95.840 473.290 

Prob>Chi2 0.000 0.000 

Pseudo 0.047 0.814 

Note: ***p<0.01, **p<0.05, *p<0.1  

 

 

5. Conclusions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와 차별 경험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룬 문헌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과의 구성요

소와 특성에 관해 다룬 문헌은 많이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

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역 주택가격 수준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

는 미미하다. 따라서, 지역 주택 수준별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를 비교하고 사회적 자본이 스트레스 조절 효과가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첫째,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둘째, 지역 주

택 가격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차별 경험에 조절 

효과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으며, 연구 질문으로부터 도출된 주

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차별 경험은 스트레스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형

에서 차별 경험 변수는 스트레스에 양(+)의 영향 관계를 가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공공임대주택 거주로 인한 차별 경험

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주택가격 수준별로 따라 스트레스에 영향을 요인을 분석한 

결과로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차별 

경험, 연령, 만성질환, 거주 연수는 스트레스에 양(+)의 영향 관계

를 가졌으며,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차

별 경험보다는 다양한 요인에서 양(+)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인 높은 계층에 속할수록 임대주택에 대한 반대가 

증가한다는 분석과 (Kim, 2016) 소득이 높은 지역인 주민은 공공임

대주택 거주자를 차별하는 경향이 기타 지역 거주민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결론으로 보여진다 (Lee et al., 2018). 세 번

째, 차별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의 

분석 결과로는 사회적 자본이 차별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를 조절

해 주는 효과에 대해,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는 차별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를 사회적 자본이 감소(-) 시켜주

고 있어, 조절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낮

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차별 경험과 사회적 

자본의 교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사회경제적 요소인 주택가격 

격차로 인한 자산 불평등으로 차별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가 발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스트레스는 인

구 사회학적 특성, 물리적 환경 특성, 경제적 환경 특성, 사회적 환

경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특히 사회 환경

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차별 경험은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공 

임대주택거주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에도 유

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차

이는 이웃 간의 지위 격차를 증가시켜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환경을 만들며, 사회적 배제나 차별 경험으로 인해 사회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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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져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환경을 손상시키고 (Wilkinson, 

2005)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사회적 문제인 

차별 경험이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감

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정책입안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인 공급이나 프로그램 지

원이 아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임대 주택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의 차별 경험을 지역별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하여 스트레스와의 

영향 관계와 사회적 자본의 조절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가 특정 수준

의 차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응답자의 차별을 경험 여부

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차별 정도가 공공임대주택 거

주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

족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공공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전망이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풍부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차별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관한 

실증연구가 진행되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

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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